
환매권을 침해하였는지

환매권은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사할 수 있는 젓인데 청구인

들이 각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로써 환매권은 이미 행사된 것이므로, 그 후에 피청구인들이 이 

사건 토지의 일부에 흙을 붓고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등 사실상(사실상)의 행위를 하였다거나, 지방

공업개발장려지구를 변경지정 · 공고하고 공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· 고시하였다 하더

라도 이는 청구인들의 환매권의 성립 ·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, 이로써 청구인들의 

환매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그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. (헌법재판소 1995.03.23. 91헌마143 

결정)


